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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한가정의학회지에 게재된 위 논문의 국문 요약 내에 수치 오류가 있어 정정합니다.

This correction is being published to correct the Korean abstract in above article. The correction should be as follows (bold)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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Before correction

결과: 연구 대상 1인 가구의 비율은 남성에서는 6.4%였고, 여성에서

는 2.1%였다. 1인 가구 남성에서 다인 가구에 비해 체질량지수 및 허

리둘레가 유의하게 적었고 여성에서는 비타민 C 섭취가 유의하게 적

었다. 1인 가구 남성에서 자살 사고에 대한 교차비가 2.48 (95% CI, 

1.01–7.11)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고, 여성에서는 흡연이 4.63 

(95% CI, 1.74–12.4), 음주가 2.57 (95% CI, 1.06–6.26)으로 유의하게 높

게 나타났다.

After correction

결과: 연구 대상 1인 가구의 비율은 남성에서는 6.4%였고, 여성에서

는 2.1%였다. 1인 가구 남성에서 다인 가구에 비해 체질량지수 및 허

리둘레가 유의하게 적었고 여성에서는 비타민 C 섭취가 유의하게 적

었다. 1인 가구 남성에서 자살 사고에 대한 교차비가 2.70 (95% CI, 

1.02–7.10)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고, 여성에서는 흡연이 6.19 (95% 

CI, 2.17–17.7), 음주가 2.67 (95% CI, 1.09–6.52)으로 유의하게 높게 나

타났다.

http://crossmark.crossref.org/dialog/?doi=10.21215/kjfp.2017.7.6.956&domain=pdf&date_stamp=2017-12-20

